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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공터의 한 줄기 빛
루이빌- 실존적 위기의 고통 속에 깊이 빠져 있던 예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으로 도망쳤을 때, 그는 대신 순수한 침묵의 소리를 들었다. 
나탈리 피사르칙은 그가 어떻게 느꼈을지 정확히 안다.
"인생의 바닥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피사르칙은 후에 그녀가 봉사하는 뉴저지주 분튼의 제일 장로 교회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그 시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지요."  
나탈리의 이야기는 그녀 인생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떠올리게 했다. "그 운명의 날, 나는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산책하러 갔습니다. 상처받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 고통을 끝낼 것인가를 계속 반복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걸어갈 때, 이상하게도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들판을 발견했어요.  그 들판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한 줄기 따스한 햇빛이 내 얼굴을 강렬히 비추었어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깨달았던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느냐?  너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나탈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녀가 봉사하는 교회와 나눌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교회와 관련해 나누어서, 점차 증가하는 정신적 건강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의 집사 회의를 설득해 자살의 위기를 해결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장로교 전통에서 집사는 "긍휼, 증인, 봉사"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에 집사 회의는 미국장로교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의 기금이 나탈리가 수년간 참여해온 조직, 미국 자살 예방 재단 뉴저지 지부를 지원하도록 투표를 통해 지정하였다.

나탈리 개인의 감동적인 경험은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롭게 반향을 일으켰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슬프고, 또 비극적이게도, 우리 공동체는 2020년 코비드 19보다 자살로 더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라고 나탈리는 말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 만연한 불안과 불화를 찾아 해결하도록 격려하고 준비한다.  헌금은 화해와 치유를 위한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 기금의 절반은 이러한 세계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교회에 지급되고, 25%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사업 목적으로 교회가 보유하며, 나머지 25%는 지역 차원에서의 유사한 사역을 위해 공의회에 전달된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교회는 우리에게 배분된 헌금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무엇을 위해 헌금을 쓸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에 중요하고 의미있는 이유이다)

나탈리는 이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와 나눌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일깨운다. "듣고, 빛을 찾으세요. 여러분 삶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림자의 계곡을 걸을 때, 우리가 당신의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일깨워 주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으로, 희망이 없고, 길을 잃었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당신의 품으로, 당신 눈길의 따스함 속으로 더 다가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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